
선수들 분위기를 이어가려고 오늘

타임아웃을 초반에 한 번밖에 안 불

렀습니다.

프로농구 창원 LG 조성원(49) 감

독이 지휘봉을 잡은 뒤 첫 경기를 산

뜻한 승리로 장식했다.

LG는 20일 전북 군산 월명체육관

에서 열린 MG새마을금고 KBL컵대

회 조별리그 A조 1차전에서 울산 현

대모비스를 99-93으로 꺾었다.

조성원 감독은 올해 4월 LG 사령

탑에 취임한 이후 공격 농구 를 표

방했다.

수비와 리바운드를 강조하는 최근

흐름보다는 팬들이 신나서 볼 수 있

는 공격 농구 로 자신의 스타일을

만들어 가겠다는 포부였다.

조성원 감독이 LG에서 선수로 뛰

며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던 2000-2001시즌 당시 조 감

독은 국내 선수 득점 1위(25.7점),

경기당 3점슛 3.84개 등 엄청난 화력

을 자랑했다.

자신의 현역 시절처럼 빠르고 공

격적인 농구를 기치로 내세운 조성

원 감독은 이날 공식 경기 데뷔전부

터 99점을 폭발하며 산뜻한 첫걸음

을 뗐다. 연합뉴스

양희영(31)이 미국여자프로골프

(LPGA) 투어 시즌 첫 우승 기회를

잡았다.

양희영은 20일(한국시간) 미국 오

리건주 포틀랜드의 컬럼비아 에지워

터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LPGA 투어 캄비아 포틀랜드 클래

식 2라운드에서 버디 7개와 보기 1

개를 묶어 6언더파 66타를 쳤다.

중간합계 9언더파 135타를 기록한

양희영은 3타를 줄였던 1라운드보다

12계단을 끌어 올려 단독 3위로 올

라섰다.

단독 선두 멜 리드(잉글랜드)와는

3타 차다. 리드는 이날 버디 7개로 7

타를 줄여내 중간합계 12언더파 132

타로 선두로 올라섰다.

양희영은 전반에서 버디 4개를 잡

고 후반 들어서도 버디 3개를 추가하

며 상승세를 이어나갔다. 다만 14 15

번 홀(이상 파4) 연속 버디 후 16번

홀(파3)에서 보기를 적어낸 것이 아

쉬웠다.

양희영은 지난해 2월 혼다 LPGA

타일랜드에서 통산 4번째 우승컵을

들어 올린 지 1년 7개월 만에 통산 5

승을 기대하게 됐다.

2013년 LPGA KEB하나은행 챔

피언십, 2015 2017 2019년 혼다

LPGA 타일랜드에서 정상에 오른

양희영이 짝수 해에, 그리고 미국 본

토에서 우승한 적은 아직 없다.

디펜딩 챔피언 해나 그린(호주)

이 중간합계 10언더파 134타로 단독

2위를 달리고 있고, 에이미 올슨(미

국)이 양희영과 나란히 공동 3위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 준우승한 재

미교포 노예림(19)은 중간합계 8언

더파 136타로 공동 5위에 올라 있다.

최운정(30)은 4언더파 68타를 적

어내 중간합계 7언더파 137타로 단

독 9위에 있다.

박인비(32)와 이정은(32)은 공동

21위(중간합계 4언더파 140타)를

기록 중이고, 지난주 메이저대회

ANA 인스피레이션에서 우승한 이

미림(30)은 이날 1타 잃어 공동 56

위(중간합계 1언더파 143타)로 주

춤했다. 합계 4오버파를 친 박성현

(27)과 2오버파에 그친 전인지

(26)는 컷(이븐파) 통과에 실패했

다. 연합뉴스

이번에도 함께 웃지 못했다.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3 토론토 블루제이

스)과 KK 김광현(32 세인트루이

스 카디널스)의 이야기다.

두 선수는 20일(한국시간) 미국프

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나란히 선발

등판했지만, 승리를 챙기지 못했다.

류현진은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

라델피아 시티즌스뱅크파크에서 열

린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필라

델피아 필리스와 원정 경기에서 6이

닝 2자책점으로 호투하고도 타선의

침묵으로 패전투수가 됐다.

김광현도 피츠버그 파이리츠와 원

정 경기에서 5⅓이닝 4자책점을 허

용하며 승패를 기록하지 못했다.

세인트루이스 타선은 김광현이 마

운드에서 내려간 7회에 폭발하며 경

기를 뒤집어 아쉬움을 남겼다.

두 선수는 올 시즌 새로운 환경에

서 맹활약하고 있다. 류현진은 새로

이적한 토론토의 에이스로, 김광현은

내셔널리그 신인왕 후보로 꼽힌다.

그러나 유독 동반 승리는 챙기지

못했다.

류현진과 김광현은 지난달 18일

메이저리그에서 처음으로 같은 날

선발 등판했다.

당시 류현진은 볼티모어 오리올스

전에서 6이닝 동안 1자책점으로 활약

하며 승리투수가 됐다. 반면 김광현

은 시카고 컵스전에서 3⅔이닝 동안

1실점 한 뒤 마운드에서 내려왔다.

김광현은 해당 경기가 선발 데뷔전이

었는데, 보직 변경한 지 얼마 되지 않

아 많은 투구 수를 기록하지 못했다.

두 선수는 같은달 23일 다시 동반

등판해 나란히 호투했는데, 이번엔

운이 따르지 않았다.

이제 두 선수는 올 시즌 각각 한

차례씩 선발 등판 기회를 남기고 있

는데, 이번에도 같은 날 선발 등판할

가능성이 있다.

류현진은 소속팀이 포스트시즌 와

일드카드 시리즈에 진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첫 경기인 30일 등판

일정에 맞추기 위해선 25일 뉴욕 양

키스와 원정 경기에 선발 등판할 것

으로 보인다.

김광현도 4일 휴식 후인 25일 밀

워키 브루어스전 등판이 유력하다.

두 선수가 올 시즌 마지막 정규시

즌 선발 등판 경기이자 동반 등판 경

기에서 나란히 웃음 지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연합뉴스

제주유나이티드(이하 제주)가 부천

FC 1995를 상대로 3연승을 거두며

선두를 질주했다.

제주는 지난 19일 부천종합운동장

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2 2020 원

정경기에서 부천에 2-0으로 승리했

다. 이날 승리로 올 시즌 부천전 3연

승 및 최근 9경기 연속 무패(6승 3

무)를 기록한 제주는 승점 41점을

확보하며 선두 자리를 굳건히 지켰

다. 한 경기를 덜 치른 2위 수원

(36점)과는 5점 차이다.

이날 경기서 제주는 3-4-3 포메이

션을 가동했다. 공민현, 주민규, 이동

률이 스리톱으로 나섰고, 정우재, 이

창민, 김영욱, 안현범이 측면과 2선

에서 지원에 나섰다. 스리백은 정운,

권한진, 김오규가 손발을 맞췄고 골

문은 오승훈이 지켰다.

제주는 전반 8분 만에 주민규가

페널티박스 안으로 쇄도하는 안현범

에게 패스를 내주며 선제골을 견인

했다. 안현범의 2경기 연속골이 터지

는 순간이었다.

전반 13분 추가골이 터졌다. 이번

에는 주민규가 직접 부천의 수비 집

중력이 흔들린 틈을 타 득점에 성공

했다. 최근 4경기 연속골이다.

승기를 잡은 제주는 계속 부천을

압박했다. 제주는 후반 시작과 함께

이창민과 정운을 뺴고 강윤성과 김

경재를 교체 투입했다. 부천의 반격

이 이어졌지만 오히려 제주는 압박

의 수위를 높이며 추가 득점을 향한

열망을 드러냈다.

후반 31분에는 이동률과 류승우를

맞바꾸며 더욱 화력의 세기를 더했

다. 경기 막판 추가골이 터지는 듯

했지만 VAR 결과 아쉽게도 무효 처

리됐다. 하지만 승수쌓기에는 2골이

면 충분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2020년 9월 21일 월요일11운세

파죽의 제주Utd 선두 수성 문제 없다

지난 19일 부천종합운동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2 2020 부천과의 원정경기에서 제주유나이티

드 선수들이 골을 넣고 기뻐하고 있다. 사진=제주유나이티드 제공

9회말 2사 끝내기 안타 치는 두산 박세혁 20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0 프로야구 KBO리그 LG 트윈스와 두산 베어스의 경기.

9회말 2사 2루 두산 박세혁이 끝내기 적시타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양희영, LPGA 첫 승 기회

공동 3위… 선두와 3타차

류현진(왼쪽)과 김광현.

21(월)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뉴스광장

7:35 KBS뉴스광장제주
7:50 인간극장
8:25 아침마당
9: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9:45 KBS뉴스제주
10:00 무엇이든물어보세요
11: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1:30 바다건너사랑(재)
11:55 우리, 다시호프프롬

코리아

6:00 생활의발견스페셜
6:10 걸어서세계속으로(재)
7:00 굿모닝대한민국라이브 1부
8:00 KBS아침뉴스타임
8:15 굿모닝대한민국라이브 2부
9:15 굿모닝대한민국라이브 3부
10:00 기막힌유산(재)
10:40 지구촌뉴스
11:00 신상출시편스토랑(재)

6:00 뉴스투데이 1부
6:25 뉴스투데이 2부
7:20 MBC뉴스투데이제주
7:50 TV매거진해피플러스
8:50 찬란한내인생(재)
9:30 930 MBC뉴스
9:45 기분좋은날
10:45 내가가장예뻤을때(재)

6:00 모닝와이드 1부
6:10 2020 US오픈
7:00 모닝와이드 2부
7:20 JIBS뉴스
7:35 모닝와이드 3부
8:35 엄마가바람났다
9:10 좋은아침
10:10 SBS뉴스
10:30 살맛나는오늘
11:00 꾸러기탐구생활
11:30 요리조리맛있는수업

7:30 뽀롱뽀롱뽀로로
8:00 딩동댕유치원
9:15 핫도그랑만들어볼까요
9:40 생방송우리집유치원
12:25 지식채널e
14:45 레이디버그
15:45 머털도사
16:15 최고다! 호기심딱지
17:00 EBS뉴스
17:20 야옹멍멍귀여워 2
19:00 위베어베어스
19:45 돈이되는토크쇼 -머니톡

12: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뉴스12

13:00 네트워크공동기획
문화스케치

13:50 안녕우리말
13:55 숨터
14: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4:30 보물섬(재)
15:20 콘텐츠안테나(재)
16: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사사건건
17: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7:30 동물의왕국

12:40 꿀잼영화가좋다
13:20 트레킹노트세상을걷다

스페셜
13:50 무엇이든물어보세요(재)
15:00 KBS뉴스타임
15:10 자동공부책상위키 2
15:30 TV유치원
16:00 세상의모든다큐(재)
16:50 다큐멘터리 3일(재)
17:50 통합뉴스룸ET

12:00 12 MBC뉴스
12:20 동해수호대
12:50 뽀뽀뽀친구친구
13:20 헬로키즈글로벌

동물뉴스
13:50 2시뉴스외전
15:20 이맛에산다(재)
16:00 기분좋은날 (재)
17:00 5 MBC뉴스
17:15 MBC다큐프라임

12:00 SBS 12뉴스
12:25 JIBS뉴스
12:50 동상이몽2

너는내운명(재)
14:00 뉴스브리핑
16:00 클릭! NOW제주
17:00 SBS오뉴스
17:35 JIBS뉴스
17:50 열린예술무대뒤란

제주 CBS FM 93.3㎒90.9㎒

7:00 김덕기의아침뉴스
7:20 김현정의뉴스쇼
12:00 CBS낮종합뉴스
12:05 찬양이있는숲길
13:30 생명의샘
15:00 CBS뉴스
17:05 시사매거진제주
18:00 CBS저녁종합뉴스
18:25 시사자키정관용입니다
21:35 라디오강단
22:05 채선아의가스펠아워

KCTV

7:00 KCTV뉴스
7:30 배워봅서관광중국어
8:00 취미로먹고산다
9:00 KCTV뉴스
13:10 KCTV다큐스페셜
15:10 스포츠당구더레슨
17:00 KCTV뉴스
17:40 길용우의영화산책
18:30 다문화코믹드라마

공무원나대기
20:00 KCTV다큐스페셜
21:00 KCTV종합뉴스

18:00 6시내고향
19:00 KBS뉴스 7(제주)
19:40 우리말겨루기
20:30 기막힌유산
21: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뉴스 9
22:00 가요무대
22:50 더라이브
23: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뉴스라인

18:30 2TV생생정보
19:50 비밀의남자
20:30 퀴즈위의아이돌
21:30 좀비탐정
22:10 좀비탐정
22:40 개는훌륭하다 1부
23:15 개는훌륭하다 2부

18:15 생방송오늘저녁
19:15 찬란한내인생
19:50 MBC뉴스데스크 1부
20:40 MBC뉴스데스크 2부
21:20 연애는귀찮지만

외로운건싫어 1부
21:55 연애는귀찮지만

외로운건싫어 2부
22:30 백파더확장판 1부
23:10 백파더확장판 2부
23:50 나혼자산다스핀오프

여자들의은밀한파티스페셜

18:50 네모세모
19:50 SBS 8 뉴스
20:30 JIBS 8 뉴스
21:00 생활의달인 1부
21:30 생활의달인 2부
22:00 브람스를좋아하세요?1부
22:40 브람스를좋아하세요?2부
23:10 동상이몽2 너는내운명 1부
23:50 동상이몽2 너는내운명 2부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주시 FM 105.5㎒ 서귀포시 FM 105.9㎒

KBS ☎ 064)740-7331 / MBC ☎ 064)740-2432 / JIBS ☎ 064)740-7800 / KCTV ☎ 064)741-7723 / 제주CBS ☎ 064) 748-7400

42년 행동의 실천이 결과로 나타나는 때. 적극적으
로 추진하라. 54년 자식문제로 바쁘고 업무량은 늘
어 피곤이 누적되나 재물이 생긴다. 66년 성실함으
로 승부하라. 조급한 일처리는 실패와 무능으로 평
가된다. 78년 스피드가 필요한 때. 끝까지 최선을 다
하라. 90년 생각했던 일이 현실로 성취되니 바쁘다.

43년 배우자나 자식문제로 돈에 대한 정신적 스트
레스를 받는다. 55년 본인이나 자녀중 경사가 있고
축하받을 일이 있다. 67년 친구들과의 만남으로 즐
거우나 부부관계에는 불화가 있다. 조기 귀가. 79년
귀인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미래를 설계한다. 91년
몸이 불편하고 외로운 고독을 느낀다. 건강에 유의.

44년 안전사고로 인하여 고생을 하니 운전 조심. 56
년 주변의 도움이 있으니 길하고 배우자의 격려가
큰 힘이 된다. 68년 윗어른이나 부모님의 안부전화가
불안함을 해결한다. 우환소식을 접할 수 있다. 80년
혼자 고민하지 말고 윗분과 상의하면 해답을 얻는다.
92년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계획을 세워 실천하라.

45년 인덕이 부족하니 금전거래는 금하고 너무 믿지
마라. 57년 동료, 친구와 협력하면 좋은 방법과 대책
이 떠오른다. 69년 가정에서 불화가 온종일 심기 불
편할 수 있으니 서점에 들러봄도 좋다. 81년 모임이
있다면 오늘만큼은 자중하라. 다툼이 올 수 있다. 93
년 나만의 결정보다는 모든 이의 지혜를 얻어라.

46년 변동, 변화가 오고 친목을 함께 할 일이 있다.
58년 문서를 취급하는 분야 길. 계약분야 호조. 70년
직장이나 업무에 바쁨이 있으나 모두의 인정을 받
는다. 82년 여행이나 원행의 계획이 생기고 이성관
계 길하다. 94년 친구의 반가운 소식을 접하거나 손
님이 방문 담소를 나눈다.

47년 관공서의 업무로 바쁘게 움직여 서류상 문제가
해결된다. 59년 모임이 주선되고 협력할 일이 생긴
다. 하지만 보증설정 문제는 금지. 71년 구설 시비수
가 있으니 항시 조심하고, 조기 귀가. 83년 믿었던
친구의 배신으로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는다.
95년 하는 일에 우선 순위를 정하고 행하라.

36년 무리한 행동은 몸에 상처를 가져온다. 48년 가
정에서는 불화. 직업인은 책임을 다한다. 60년 직업
에 대한 회의감이 온다. 직업전환 또는 변화가 오니
심사숙고. 72년 가정에 고뇌가 있다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올리거나 방문도 좋다. 84년 목표를 세심하
게 계획하고 이루기까지 도전하라.

37년 과거를 회상하는 여유가 미래를 설계하는 밑거
름이 된다. 49년 주변정리 또는 정돈이 일을 향상시
킨다. 주변을 깨끗이 하라. 61년 늦게 귀가하면 불
리. 음주는 절제하라. 가정에 불화가 온다. 73년 돈
과 관련된 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다. 85년 불
투명한 오늘보다 계획있는 미래설계가 필요하다.

38년 마음의 여유와 의식주의 안정이 있다. 50년 활
동력이 증가되고 초대를 받거나 중책이 주어지기도
한다. 62년 가까운 사이 일수록 예의를 갖추어야 인
정을 받는다. 74년 자식이나 남편문제가 발생하니
가족간의 유대관계에 더욱 신경써라. 86년 친구 형
제자매의 도움으로 밤낮없이 바쁘게 활동한다.

39년 변동, 이동수가 있으면 보류하라. 금전적 손실
이 생길수 있다. 51년 모든 일을 잠시 쉬어가는 마음
의 여유를 가져라. 63년 계약이 성사시점에 문제가
되니 서류 검토는 세심히 하는게 좋다. 75년 얻는 것
보다 잃는것이 많으니 투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87년 반가움이 찾아오고 생각을 나눌 친구가 생긴다.

40년 시원하고 후련함이 있어 상쾌한 날이다. 외출
이나 활동이 필요하다. 52년 재물지출이 따르고 가
정에 불화가 발생하니 감정대립은 금물. 64년 취업
이나 할 일이 생겨 분주하다. 활동이 많아진다. 76년
너무나 바쁘다. 밤낮없이 활동을 하니 휴식이 필요
하다. 88년 순리에 따라 일 진행하라. 서두르면 불리.

41년 답답하게 안풀리던 일이 다소 해소된다. 53년
자영업은 지속적 발전 있고, 직장인은 언행에 신경.
구설수 조심해야. 65년 남의 일에 간섭시 구설 또는
내가 마무리를 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 77년 도움 필
요시 주변에 적극적으로 청하면 해소된다. 89년 처음
과 끝이 같아야 하는 법, 변동은 자제하고 신중해야.

김종상 지단(知旦) 작명역학 원장

경기대 평교원 교수(010-5233-6136)

오늘의 운세 21일


